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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제도 개념도

국내 공급자
(협력업체)

최종 생산자
(수출자)

원산지확인서 
확인 기관

상대국 
수입자

섬유·의류 전기·전자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업종별 협의회

5개 업종별 전문가회의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통한 글로벌 무역강국 도약비전

•  FTA 환경하에서 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대 실현

정책목표

•  FTA 활용 정책 홍보 강화를 통한 제도 이용 활성화
•  세부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 지원 체계 마련
•  FTA 활용 단계별 애로 해소를 위한 틈새 보완 및 제도개선

추진전략

FTA 성과점검 및 내실화 방안 비전 및 추진전략

•FTA 1380 및 인증표준 1381 연계 홍보로 제도 이용 활성화
•FTA 활용 지원 종합시책 발간
•FTA 컨설팅, 사후검증 지원 등 주요 세부 시책 홍보강화
•FTA 포털 정보 제공 강화

정책홍보강화

•업종별 협의회 및 전문가 회의 구성·운영
•업종별 FTA 활용 콘텐츠 개발
•업종별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지정 확대 등 업종단체 역할 강화

업종별
지원체계
마련

•CEO 인식 제고 및 성공사례 확산
•협력기업의 FTA 활용부담 완화

초보단계

•컨설팅 및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지속 확대
•품목분류 정보 제공 강화
•인력 양성 및 고용 연계 강화

준비단계

•해외시장 개척 지속 지원
•사후검증 지원 강화 및 통관애로 해소

실행단계

추진과제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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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우종국 기자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기업설명회

지난해 12월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 표명’한 이후 TPP 참여국국들과 개별 예비 
양자협의(2차)를 진행 중이다. TPP 참여 여부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경쟁 
산업이 겹치는 일본 및 북미 생산기지인 멕시코와의 자유무역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득실을 따지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기업 일문일답

TPP 참여국 상당수와 개별 FTA 맺은 상태…
TPP 효과는 제한적

TPP 기업설명회의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질

의·응답 시간에는 기업들의 활발한 의견 제

시 및 질문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TPP보다 지금 협상 중인 한·중 FTA에 더 집

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역내포괄적경제동

반자협장(RCEP)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중국은 2012년까지 TPP를 미국의 대중(對中)

공세정책으로 보고 비판적·유보적 입장이었

으나, 2013년 6월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중립

적으로 선회했으며, 올해 4월 보아오포럼 이

후 보다 개방·전향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한국의 TPP 관심표명 직전, 한국

의 참여 여부에 대해 “한국이 결정할 입장”이

라고 반응한 바 있다. 한·중 FTA의 경우 11차 

협상(5월 26~30일 중국 쓰촨성)까지 진행되

었는데,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장 공들이

고 있는 것은 한·중 FTA라고 말할 수 있다.

섬유제품의 경우 한·미 FTA처럼 원사기준

(yarn forword: 섬유제품의 경우 원사가 역내

산이 아니면 최종 제품이 원산지기준 만족해

도 불인정)이 적용되는가?

원사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TPP

는 양자 FTA에 비해 원산지 기준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 

부가가치기준 50%(역내산 비중이 50% 이상)

를 적용했다면, TPP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체결국 간 역내산 사

용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렇다. 

TPP는 사실상 한·일 FTA와 같은 것이 아닌

가?

한·일 FTA 협상 당시 일본이 농수산물 개방

에 소극적이었고, 비관세장벽의 완화·제거에 

소극적이었는데, TPP에선 미국·호주·캐나

다 등의 요구로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과 일본의 시장개방 

협상을 주시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미국

이 일본자동차의 관세철폐에 민감해 20~30

년간의 장기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

고 있다. 

TPP로 인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득이나 내

수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적으로 분석하면 TPP는 ‘직접적인 

관세 인하’ 및 ‘경쟁 심화로 인한 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

수기업은 손해 보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한·미 FTA, 한·EU FTA를 통해 내수기

업들이 적응이 되어 있고, 호주, 캐나다와도 

FTA가 발효되면 TPP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

으로 보인다.

TPP에 참여하려면 초기부터 했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 서두르는 이유는 뭔가? 협상에 들

어가지 못하니 협상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 상태로 가입해도 되는가? 6~7년간 끌어오

던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협상이 급작스레 

타결된 것도 TPP 때문에 서두른 것 아닌가?

TPP는 2010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우리나

라는 2011년 한·EU FTA, 2012년 한·미 FTA

를 발효하는 등 양자 FTA에 집중하고 있었다.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 기업

에 미치는 영향인데, 지난해 7월 일본이 TPP

에 참여한 것이 주요 변수가 됐다. 협상 내용

을 모르는 것은 맞지만, 2011년 참여를 선언

한 멕시코나 일본도 내용을 모르고 참여한 

것은 마찬가지다. 대신 TPP가 한·미 FTA 수

준으로 이뤄질 것이므로 이미 경험해본 한국

으로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다. 호주

와 캐나다의 경우, TPP가 목적이었다면 뉴질

랜드도 벌써 타결됐어야 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거부하면

서 협상이 지연됐으나, 지난해 9월 호주 정권

이 바뀌면서 이를 받아들여 타결이 된 것이었

다. TPP 협상을 서두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TPP가 타결 목표 시점을 계속 바꾸고 있어 

우리가 이를 예상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에 원사 공장을 짓는 중이다. 내

년에 완공되면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데, 한·

중 FTA는 언제 타결될 것으로 보는가?

5월 말 중국과의 11차 협상이 이뤄진다. 9~10

차 협상에서는 힘겨루기가 팽팽했다면 11차 

협상에서는 쟁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

으로 노력할 것이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노력

하고 있다. 

5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TPP 기

업설명회’는 협상 실무자인 우태희 산업통상

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장성길 TPP 대책단 

과장이 직접 기업 실무자들과 만났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TPP 협상 과정과 쟁점을 직

접 설명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

편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우태희 실장은 인사말에서 “지금은 FTA

를 모르면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TPP의 경우 가입으로 인한 손실보다 미가입

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 전체 수출의 68%

가 부품·소재인 한국 입장에서는 경쟁국들

이 누적기준(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

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심각하

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지금 TPP 흐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 옳

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성길 과장은 “TPP는 세계 명목 GDP의 

38.9%(2012년)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지역경

제통합 논의로 현재 12개국(뉴질랜드·싱가포

르·브루나이·칠레·미국·호주·말레이시아·

페루·베트남·캐나다·멕시코·일본)이 참여해 

올해 중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국 외에도 태국, 대만, 필리핀, 코스타리카도 

‘관심 표명’을 선언해 추후 더욱 확대될 가능

성이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TPP 가입 시

의 득실에 대해 장 과장은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은 중국과의 기술격차 감소, 일본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샌드위치 신세다. 한

국과 일본의 수출품 경합도는 지난해 0.501인

데, 이는 수출품 절반 이상이 일본과 경합하

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역사상 최고치다. 한

국이 TPP에 불참하고 일본이 가입된 TPP가 

발효 시 관세 및 엔저의 영향으로 한국제품의 

가격우위가 상실되고, 한국이 참여할 경우에

는 일본과 경쟁이 가능한 동시에 중국과의 가

격 격차가 벌어지는 효과가 있다. TPP 참여 

시에는 발효 후 10년 간 GDP가 2.5~2.6% 증

가하나, 불참 시에는 0.11~0.19%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TA 참여 시나리오 검토 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온 것은 TPP가 처음이

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상분석실장

은 “TPP 발효 시 일본과 비교해 수입관세가 

높은 한국의 관세인하로 대일 무역적자가 증

가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본제품이라 하더

라도 EU, 미국 등과 경합도가 높아 무역적자

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예를 보

면 잘 알 수 있다. 또한 개도국들이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시기를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

고, 미국, 호주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관세철폐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한

국이 멕시코, 뉴질랜드 등 신규 체결국으로 수

출이 늘어나면서 대일 무역수지의 상당 부분

을 커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지난 5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TPP 
기업설명회’는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정부 실무자와 FTA를 
담당하는 기업 실무자가 직접 만나는 자리였다.

▲ TPP로 인한 무역환경의 급변에 대해 기업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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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Cartoon글 김보람 기자 사진 한국무역협회

중국 농식품 마케팅 전략 세미나

농식품 대중국 수출 동향 

및 애로 대응
전기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수출팀 차장

중국은 비슷한 수준의 GDP를 가진 국가들

에 비해 소비비중이 매우 낮은 편으로 향후 

내수확대 여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최근 

두 자녀 허용정책에 따라 유아용품 시장이 

확대되고,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프리미

엄 제품의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은 경작지

가 영토의 10%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 인구

의 약 20%를 먹여 살려야 하므로 식품을 수

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다

품종 소량 위주로 수출하다 보니 브랜드 파

워를 갖추지 못해 성장하는 데 한계에 부딪

히고 있다. 소품종 대량 수출로 브랜드 파워

를 키울 필요가 있다. 

한·중 FTA가 제11차 협상까지 진행되면서 중국과의 FTA 무역이 가시권에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관심도 점차 커지는 중이다. 지난 5월 18일 무역협회에서 열린 ‘중국 농식품 마케팅 전략 세미나’에는 100여 명의 
농식품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국 시장 전략에 대한 뜨거운 열의를 보였다. 이 날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중국 분유시장은 매년 10~20% 성장 추세

로, 프랑스·미국·스위스 기업들 5개사가 전

체의 50%를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으나 한

국은 미미한 수준이다. 분유와 달리 거리상의 

제약이 있는 신선우유는 대부분 한국에서만 

수입하고 있어 기회 요인이다. 

중국 농식품시장 
권역별 진출 전략

지성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의 곡물 수입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데, 이는 중국의 축산물 소비가 늘면서 사료

용 곡물 수입이 덩달아 늘은 탓이다. 최근 중

국 소비동향을 보면 유제품(우유·치즈), 커피, 

초콜릿, 와인 등의 기호식품도 크게 늘고 있

다.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다양한 

식품류에서 수출 기회가 생길 것이다. 한편 

한국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과 고

부가가치 가공식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

류 확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등 대중국 수

출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국

내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가격경쟁력이 낮아 

고전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유제품, 홍삼 등 

수출전략식품을 중심으로 품질과 브랜드를 

키우되, 단기적으로는 가공농식품, 장기적으

로는 신선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시도하는 전

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식품 안전관리 

및 대응 방안
쑨징신(孫京新) 칭다오농업대학교 교수

중국의 식품안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최근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고 있

다. 2009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과거와 달

리 농산품이 재배되는 과정부터 감독·관리하

는 인증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라벨 표기내용

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등 

규제가 까다로워졌다. 또한 식품첨가물은 과

거처럼 첨가제의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들어

간 첨가제 성분을 모두 쓰도록 되어 있다. 소

비자는 좋아졌지만, 기업으로서는 여간 고생

스런 일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이 FTA를 통해 

식품규범의 통일을 이룬다면 더 많은 수출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 ‘중국 농식품 마케팅 전략 세미나’에서 장호근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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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이후 대아세안 투자 대폭 증가

한·아세안 FTA는 한국이 신흥 거대경제권과 최초로 체결한 FTA라는 의미로 인해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한·아세안 FTA 체결 
이전의 아세안은 주로 한국기업들에게 수출 시장의 의미보다는 선진국 수출을 위한 우회생산기지로의 의미가 컸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선진국들의 저성장 기조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권이 한국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부상하면서 아세안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세안은 기존의 우회수출기지에서 유망 성장지역으로의 의미가 더해졌으며, 투자 부문에서도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노동집약산업 투자처에서 자본기술집약 산업의 전략적 투자처로 빠르게 변모했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발효 직후 양자간 
교역 및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아세안 FTA 7주년 현황과 성과

우회수출기지에서 전략적 투자처로 격상

한·아세안 수출입 추이(2000년~2013년) (단위: 백만 달러, %)

년도
수출 수입 전체교역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0 19,728 - 17,656 - 37,384 - 2,072 

2001 16,103 -18.4 15,405 -12.7 31,508 -15.7 698 

2002 18,400 14.3 16,757 8.8 35,157 11.6 1,643 

2003 20,253 10.1 18,458 10.2 38,711 10.1 1,795 

2004 24,024 18.6 22,383 21.3 46,407 19.9 1,641 

2005 27,432 14.2 26,064 16.4 53,496 15.3 1,368 

2006 32,066 16.9 29,743 14.1 61,809 15.5 2,323 

2007 38,749 20.8 33,110 11.3 71,859 16.3 5,639 

2008 49,283 27.2 40,917 23.6 90,200 25.5 8,366 

2009 40,979 -16.8 34,053 -16.8 75,032 -16.8 6,926 

2010 53,195 29.8 44,099 29.5 97,294 29.7 9,096 

2011 71,801 35.0 53,121 20.5 124,922 28.4 18,680 

2012 79,145 10.2 51,977 -2.2 131,122 5.0 27,168 

2013 81,997 3.6 53,339 2.6 135,336 3.2 28,658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한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2000년~2013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2000

523 565
748

1,417

3,195 3,748

2,158

4,429
4,967

4,424

3,830

432 436 609

2005 2010 20132007

한·아세안 
FTA 발효
(2007.6)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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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현황

한·아세안 FTA의 낮은 자유화 수준 여전히 낮아

중소·중견기업의 한·아세안 FTA 활용 지원 늘려야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의 필요성과 현황

2015년까지 추가 자유화 방안 마련키로 합의

기업 유형별 대아세안 수출실적 (단위: 억 달러)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475

154
168

245

124
122

186

115

107

270

126
133

348

200

159

496

137
156

175

110

100

2009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미얀마 상품협정 발효(2007.6)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이행위원회 개최(2013.6)

미얀마·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 서비스협정 발효(2009.5)

싱가포르·베트남·태국 투자협정 발효(2009.9)

태국 상품·서비스협정 발효(2010.1)

필리핀 상품협정 발효(2008.1)

브루나이 상품협정 발효(2008.7)

라오스 상품협정 발효(2008.10)

캄보디아 상품협정 발효(2008.11)

아세안은 5억 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신흥경제권이다.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세계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동아시아 역내국과 개별적으로 
양자 FTA를 완료했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으로 추진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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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up 
Special 1

6월 13일 2014 FIFA(국제축구연맹)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된다. 7월 14일 결승전까지 한 달 동안 열리는 
이 경기에서 한국은 첫 원정 8강 진출을 노리고 있다. 월드컵에서 맞붙을 국가들은 대회 기간 동안에는 
적수지만, 그 사이 ‘미운 정’까지 들면서 친근하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상대국 국기, 국가, 대표선수들을 보며 
그 나라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다. 월드컵 이후 한국의 경제 파트너가 될 지도 모를 맞수들을 분석해 보았다. 

숫자로 보는 
2014 브라질 월드컵

한국과 FTA를 체결한 월드컵 본선 진출 국가들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팀은 8개조로 조별 리그를 치

룬 뒤 조별 상위 2팀이 16강전에 진출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32개팀 중 

한국을 포함해 한국과 FTA를 체결(협상 타결 포함)한 나라의 수가 16개

다. 한국의 첫 FTA 체결국인 칠레와 EU에 속하는 10개국(크로아티아,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스, 잉글랜드(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포르

투갈, 벨기에), EFTA에 속하는 스위스, 그리고 미국, FTA 발효를 앞두

고 있는 콜롬비아, 지난해 말 협상 타결된 호주가 이에 속한다.

월드컵 본선 진출 국가 중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 파트너 국가의 수

월드컵 본선 진출국 중 현재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 16개국 중의 절반 이상인 7개 국가가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의 잠재 파트너다. 한국이 

‘관심 표명’ 후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는 멕시코와 일본이 포함

되어 있다. 이 두 나라는 한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

다 중단된 나라이기도 하다. 멕시코는 2008년 6월 제

2차 한·멕시코 FTA 협상을 한 이후 협상이 중단됐

고, 일본은 정식 협상 전 단계인 과장급 실무협의를 

2012년 6월 한 뒤 중단된 상태다. 한편 한국은 브라

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가 속해 있는 남미공동시장

(MERCOSUR)과 무역협정(TA)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

각서(MOU)를 2009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코스타리

카와 온두라스가 포함된 한·중미 FTA는 2011년 공동

연구가 종료된 이후 2012년 10월 한·중미 FTA 추진 

가능성 검토회의(코스타리카)가 개최된 바 있다.

한국이 본선리그에서 맞붙을 H조 국가와의 인연

러시아 한국은 구소련 시절인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처음 맞붙

었다. 당시 올림픽은 연령 제한이 없어 A매치로 인정됐는데, 양

팀은 0-0으로 비겼다. 러시아로 국명이 바뀐 뒤에는 지난해 11월 

UAE에서 치른 평가전이 유일하다. 결과는 한국의 1-2 패. 러시아와는 현재 FTA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은 없으나, 한국의 10위 수출대상국이자 12위 수입대

상국으로 FTA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수준이다.

알제리 지중해를 낀 북아프리카 국가인 알제리는 한국과 1985년 

12월 멕시코서 열린 4개국 친선대회에서 만난 것이 유일한 A매치

다. 당시 한국이 2-0으로 승리했다. 알제리는 한국의 57대 수출

대상국이자, 48대 수입대상국으로  대(對)아르헨티나와의 교역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벨기에 8강 진출이 점쳐지고 있는 벨기에는 그간 한국과 세 차례 

A매치를 치렀다. 한국의 역대 전적은 1무 2패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때 0-2 패, 1998년 프랑

스 월드컵 조별리그 때 1-1 무승부, 1999년 서울에

서의 평가전에서는 1-2로 패했다. 벨기에가 속한 EU

와 한국은 2011년 7월 FTA를 발효한 상태다. 

1035

946

302
272

221
151

120 108 99 97 94 84 70
38 37 35

일본 호주 독일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영국
(잉글랜드)

이란 네델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칠레 나이지리아 벨기에 스위스미국

(단위:억 달러)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 국가중 
한국과의 교역액 16강

쿠이아바

상파울루

포르투알레그리

BRAZIL

한국대표팀 본선 경기 일정

6월 18일(수) 오전 7시

지역 쿠이아바(Cuiaba)  인구 55만 명
평균고도 165m  6,7월 평균기온 22.75℃
강수량 12.75mm  경기장 판타날 아레나
수용인원 4만2,968명

한국 러시아VS

6월 23일(월) 오전 4시

지역 포르투알레그리(Porto Alegre)  
인구 150만 명 평균고도 10m  
6,7월 평균기온 14.4℃ 강수량 0.5mm  
경기장 에스타디우 베이라 히우 수용인원 4만2,968명

한국 알제리VS

6월 27일(금) 오전 5시

지역 상파울루(Sao Paulo) 인구 1,131만 명
평균고도 760m 강수량 0.7mm
경기장 아레나 드 상파울루 수용인원 6만5,807명

한국 벨기에VS

정리 김보람 기자

※잉글랜드는 국가 단위인 영국으로 합산해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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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역사

1985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이과수 선언’으로 시동

국가 간 협력은 먼저 민주화 이후 각기 독자적

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던 브라질의 사르네

이(Jose Sarney) 대통령과 아르헨티나의 알폰

신(Raul Alfonsin)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 두 대통령은 1985년 양국 간 경제협력 관

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과수 선언’을 발표하

였는데, 이로 인해 양국 간 경제협력이 구체

성을 띠기 시작했다. 이어 양국은 1986년 경

제통합프로그램(Argentina-Brazil Economic 

Integration Program: ABEIP)을 수립해 경제

통합 및 협력사업에 관한 12개 의정서를 채

택하였다. 이후 1988년에는 통합협력발전조

약(Treaty for Integration,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을 체결해 점진적인 관세 및 비

관세장벽의 철폐와 거시경제정책의 조율을 

통해 향후 10년 내에 양국 간 공동시장을 창

설하기로 계획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통합노력은 그 후 

양국의 거시경제 불안정 등 불리한 여건에 봉

착하기도 하였으나, 1989년 말 취임한 아르헨

티나의 메넴(Carlos Menem) 대통령과 1990

년 취임한 브라질의 꼴로르(Fernando Collor 

de Mello) 대통령이 나란히 신자유주의 성향

의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가속화되었다. 이

어 1990년 7월 양국 정상은 민영화·개방화 정

1990년대 초 북미 지역에서 한창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움직임이 일고 있을 때, 남미 지역에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탄생을 위한 분주한 시도가 있었다. MERCOSUR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4개국이 출범시킨 경제통합체로, 인구 2억5,000만 명의 시장규모를 자랑한다. MERCOSUR는 
체결 당시 개도국 간 남남(南南)협력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고, 그 성공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었다. 

책의 촉진을 위해 양국시장통합을 1995년 1월

까지 완결 짓기로 합의하는 ‘부에노스아이레

스협정(Act of Buenois Aires)’에 서명했다. 

1995년 1월, 4개국 역내관세 철폐로 출범

1991년 3월,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지역통합

체 창설에 참여키로 하면서 4개국 정상은 아

순시온조약(Treaty of Asuncion)을 체결했다. 

이는 MERCOSUR의 모태법률로서 이전에 남

미 지역에서 체결된 경제통합체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무역자유화 일정을 규정하고 있

다. 특히 이 조약은 1995년 1월을 기해 역내관

세를 철폐하고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설정키로 하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그 밖에도 분쟁해결, 거시경제정책 조

정,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등 다양한 분

야의 협력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당시 MERCOSUR 회원국들이 경제통합

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첫째, 남미 지역에서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존의 국가 간 경

쟁적 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식이 고취되었다. 둘째, 유럽의 통합 심화, 

NAFTA의 출현 등 세계무역질서의 지역주의

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셋째, 냉전 종식 후 구공산권의 세계

경제 참여와 서유럽의 동유럽 개발 참여로 인

해 외국인투자, 기술유치 등이 동유럽 쪽으

로 몰릴 우려가 제기되었다. 즉, 남미 4개국이 

MERCOSUR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민주주

의 실현과 경제안정 및 발전, 그리고 지역협력 

강화라는 목적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출범 초기에 MERCOSUR는 회원국

들의 초(超)인플레이션, 브라질 대통령의 부

패로 인한 탄핵 정국 등 경제, 정치적 불안정

으로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이후 지역경제가 

점차 안정을 되찾으면서 외국인자본이 유입

되기 시작했고, 정상들은 MERCOSUR 통합 

목표를 재설정하면서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 관세인하 및 대

외공동관세 설정을 제외하고는 아순시온조약

에서 합의한 여타 협력 이슈들의 이행은 연기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세웠던 1995년까지 

관세동맹을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는 상당히 

회의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4년 12월 

MERCOSUR 회원국들은 오루프레투의정서

(Protocal of Ouro Preto)를 체결해 관세동맹

을 출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의정서는 수입

품의 80% 이상에 대해 대외공동관세(CET)를 

설정하고, 역외국들에 대해 공동으로 경제정

책을 조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

남미 지역에서 당시까지 체결된 그 어떤 경제

통합체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2012년 7월 베네수엘라 합류

오루프레투의정서 서명으로 MERCOSUR 통

합은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서명 직후 발생한 멕시코 페소화 위

기, 1999년 브라질 금융위기, 2001년 아르헨

티나 경제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 요인들로 인해 MERCOSUR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통합을 심화시키고 공

고히 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있어서는 다양

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04년에 통상분

쟁상설재판소 설립, 2006년 대외세이프가드

체제 마련, 2008년 구조조정기금(FOCEM) 

조성, 2009년 사회문제연구소 개소 등이 

대표적이다. 2012년 7월에는 베네수엘라가 

MERCOSUR에 정식으로 합류해 회원국이 

총 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MERCOSUR는 통합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그 때마다 지리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내부적 갈등요인을 극복

해 나가면서 꾸준히 통합을 진전시켜 왔다. 

MERCOSUR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완성도 

높은 경제통합체를 탄생시키기 어렵다는 점

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내와 끈기로 지난한 

세월을 버텨내며, 위기를 발판삼아 도약을 

시도할 때 경제통합체는 조금씩 진보할 수 

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OSUR는 Southern Common 
Market을 뜻하는 스페인어(Mercado 
Common Sour)의 약어로 한국에서는 
‘메르코수르’로 주로 불린다. 
파라과이는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이유로 2012년 6월 일시 자격정지 
되었으나 2013년 8월 대선 이후 
자격정지 해제되어 조만간 복귀 예정.

출범 1995년 1월
회원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2012년 7월 
신규가입)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프랑스령 기아나

수리남

가이아나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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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및 
수행사 선정
(중소기업청)

1월

사업 수행
(참여기업)

4~10월

공고 및 
참여기업 선정

~3월

중간 및 
완료 점검

7~8월, 11월

세부사업 
신청·승인

(수출지원센터·참여기업)

4월~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수출지원센터·수행사)

12월

구분 지원한도(비율) 내용

수출초보기업
(수출 100만 
달러 이하)

2,000만 원
(90%)

무역실무 기초과정, 온라인무역실무 기
초과정, 전략시장진출과정, 환리스크 관
리 과정, 국제무역 전문가 과정, 비즈니
스 영어 과정

외국어 전자 카탈로그, 종이 카탈로그, 
동영상, 포장디자인

해외 시장조사, 온라인 수출지원, 전자
무역 서비스 제공, 해외 신용조사, 국내
외 홍보 전문지 활용, 해외 상품홍보, 공
중파 해외광고(아리랑TV), 중소기업 플
러스 보험, 환변동 보험, 무역비용 규제 
시뮬레이션(TCS)

국내 전시회 참가, 해외 전시회 참가, 검
색엔진마케팅,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

수출유망기업
(수출 100만~
500만 달러)

3,000만 원
(70%)

무역실무 기초과정, 온라인무역실무 기
초과정, 전략시장진출과정, 환리스크 관
리 과정, 국제무역 전문가 과정, 비즈니
스 영어 과정

외국어 전자 카탈로그, 종이 카탈로그, 
동영상, 포장디자인

해외 시장조사, 온라인 수출지원, 전자
무역 서비스 제공, 해외 신용조사, 국내
외 홍보 전문지 활용, 해외 상품홍보, 공
중파 해외광고(아리랑TV), 중소기업 플
러스 보험, 환변동 보험, 무역비용 규제 
시뮬레이션(TCS)

해외 전시회 참가, 검색엔진 등록 지원, 
글로벌 브랜드 개발

글로벌강소기업
(수출 500만~
5,000만 달러)

5,000만 원
(50%)

제품 디자인 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 전략 컨설팅, 글로벌 경영 컨
설팅, 자율 마케팅 프로젝트

해외 전시회 참가, 글로벌 브랜드 개발, 
홈쇼핑 동영상 제작

자료: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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